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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관, 미국 상무장관과 
첨단산업 협력 확대 방안 및 통상현안 논의

- 첨단산업 공급망, 한미일 산업장관 회의 등 협력 확대방안 논의 -
- 인플레이션 감축법(IRA) 잔여 쟁점 등 통상현안에 대해서도 지속 협조 요청 -

  산업통상자원부(이하 산업부) 방문규 장관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(APEC) 

정상회의(11. 15.-17, 미국 샌프란시스코) 계기 방미하여 11. 15.(수) 16:30(현지시간) 

미국 상무부 지나 러몬도(Gina Raimondo) 장관과 양국 간 반도체 등 첨단산업 

협력 확대방안을 논의하고 주요 통상현안에 대한 지속적인 협조를 요청하였다.

  미국 상무부는 첨단산업, 공급망 재편, 수출통제 등 산업정책과 주요 통상현안의 

주무 부처로, 그간 산업부와 각 급에서 긴밀히 협력해 왔다. 방문규 장관은 

지난 4월 한·미 정상회담, 8월 한·미·일 정상회담 등을 통해 양국이 ▴반도체·

배터리 등 첨단산업 공급망, ▴기술안보, ▴핵심광물 등 여러 방면에서 포괄적으로 

협력을 확대해 왔다고 평가하고, 앞으로도 산업부와 상무부가 한미 동맹을 

첨단산업·기술 동맹으로 심화시키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이어가자고 강조했다.  

  아울러 방 장관은 인플레이션 감축법(IRA)의 남은 쟁점 등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

상무부의 지속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. 특히 연내 발표 예정인 인플레이션 

감축법(IRA) 해외 우려 법인(FEOC) 지침(가이던스)이 배터리 및 핵심광물의 

세계(글로벌) 공급망 구조를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제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. 

  또한, 방 장관은 지난 8월 한미일 산업장관회의가 신설되어 3국 간 보다 

제도화된 협력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평가하였으며, 양 부처는 내년 초 한미일 

산업장관회의 개최에 합의하였다. 이를 통해 반도체 등 첨단산업, 공급망 등 

핵심 분야에서 3국의 강점을 살린 협력도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.

담당부서 통상정책국 책임자 과  장 안홍상 (044-203-5650)



     

미주통상과 담당자 사무관 권태성 (044-203-5657)


